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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Hyangyak in 「Single-medicine prescription treatment of domestic 

herbs」 of 『Kwangjebikeup』 and then conducted further studies focusing on ginseng as it is written in 

「Single-medicine prescription treatment of domestic herbs」.

Methods : Through a study of classical literature on Hyangyak and ginseng, information regarding the two was 

gathered and analyzed, with respect to both time and region.

Results : All of the herbs in 「Single-medicine prescription treatment of domestic herbs」, the 4th volume of 

『Kwangjebikeup』, are domestic herbs. Ginseng was a part of the flora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long ago 

and ginseng was cultivated from most of the peninsula. We confirmed cultivation of ginseng in Sungcheon, 

Pyungan-do and most areas of Hamgyeong-do through geography books such as 『Geography Monograph of 

King Sejong』. Because the natural environmental cond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 conducive to growing 

wild ginseng, it was possible to cultivate ginseng. In the late Chosun period, cultivated ginseng was so 

prevalent that people would have been able to collect and use ginseng without great difficulty. In 

『Kwangjebikeup』, ginseng shows superior efficacy in terms of first-aid. 『Kwangjebikeup』 contains practical 

herbal medicines that were based on obtainable ingredients.

Conclusions : The purpose of publication of this book was to make medical knowledge available to general 

public in an easy-to-understand form. And through added clinical experiences of the author, we know that 

『Kwangjebikeup』 played a role in settlement and spreading of foreign knowledge to civilians.

Key words : Kwangjebikeup, Single-medicine prescription treatment of domestic herbs, ginseng, domestic herbs, 

first-aid, Korean medicine.

서 론1)

조선 후기는 『東醫寶鑑』을 근간으로 하여 임상의학이 비

약적으로 발전된 시기이다. 그 발전된 모습은 『醫門寶鑑』, 

『濟衆新編』, 『方藥合編』 등의 임상서적과 『동의보감』

이 출판된 이후에 나온 여러 의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러한 서적들은 『동의보감』의 번잡한 요소들을 간명화시켜 

한의학을 민중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실용

적인 편리함을 제공하였다1). 이는 조선 후기에 민간의학이 확

대되며 치료기술과 의학이론이 다양화되는 바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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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濟秘笈』은 조선시대 정조 14년(1790)에 李景華가 저

술한 의서로 목판본 4권 4책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李秉模

가 함경도 관찰사로 있을 때 거듭된 가뭄으로 기아가 있었는

데 그 곳 사람들은 약과 침구를 알지 못하여 夭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한탄하여 진사 이경화에게 명하여 일상 구급치료법

과 민간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치료법을 쓴 의서를 편집

하여 널리 보급한 것이다.

의약을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편술되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병리설을 피하고 구급, 잡병, 부인병, 소아병 등에 관

한 경험의 중요 처방을 수록하였고, 또 인삼, 당귀와 같이 얻

기 쉬운 약들의 단방치료를 쓰고 그 약명에는 우리말 이름을 

붙여 일반 사람들도 알기 쉽게 하였다. 『광제비급』은 총 4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은 응급질환, 2권은 잡병으로 내

상질환, 3권은 부인질환과 소아질환 및 천연두와 홍역에 대한 

것이다. 4권인 「향약단방치험」에는 향약 49종의 단방치험

례를 기록하였다.

『광제비급』은 1790년에 단 한번 간행된 사실이 알려져 

있을 뿐인데, 현재 중국, 일본과 미국에는 여러 인본과 필사

본이 전해지고 있다2). 그중 미국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에 

소장된 『廣濟秘笈鄕藥五十種治法』은 『광제비급』 4권의 

「향약단방치험」만을 독자적으로 분리하여 편집한 것으로 

50종 향약에 대하여 한자로 쓴 약명과 한글로 쓴 향약명을 

대조식으로 표기해 놓았다. 이 책의 한글약명 표기는 『광제

비급』 원본에 보이는 한글표기와 다른데 당대의 표기법이 반

영된 것으로 보이며 원본에 기재하지 않았던 표기도 모두 보

충해 놓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내용은 원문을 상세히 옮겨 

놓았고 약재를 위주로 한 치법증상을 찾아보기 쉽게 편집하여 

활용성을 높인 것을 알 수 있다3).

기존의 『광제비급』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이성우4)

는 소장 및 서지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고5), 김두종6), 

三木榮7)은 『광제비급』에 대한 서지적인 연구를 개괄하였다. 

차웅석8)은 『광제비급』의 저자에 대해 분석하고, 목차와 인

용서적을 통해 『광제비급』이 어떤 의서의 영향을 받았는지

와 기재된 향약에 대해 고찰하고 있으며 오재근·윤창열5)은 

『광제비급』의 저자와 관련된 새로운 연구 성과를 제시하고 

『본초강목』이 『광제비급』에 미친 영향을 「향약단방치

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광제비급』의 구체적

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며 『광제비급』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안상우는 『광제비급』의 필사본인 『秘笈治驗』에 대해 

분석하면서 『광제비급』의 「향약단방치험」에 주목하였다. 

『비급치험』은 「향약단방치험」을 그대로 옮겨 쓴 것으로, 

인삼, 당귀, 황백부터 백지까지 여러 가지 약물에 대한 효용 

및 단방 위주의 처방과 임상치험례가 실려 있다. 「향약단방

치험」에 채택된 49종의 약물은 모두 향토산 약재이거나 비

용을 들이지 않고 주변에서 손쉽게 거두어 쓸 수 있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제비급』 범례의 “궁벽한 人家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약재를 가려 뽑아 한글 이름을 달고 주

치·복용법을 갖추어 촌부라도 급한 병에 찾아 쓸 수 있게 

하였다”라는 말처럼 결국 저자가 몸소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9).

논자는 본 연구에서 『광제비급』 「향약단방치험」에 수

재된 향약에 대하여 알아본 후, 「향약단방치험」에 첫 번째

로 수재되어 있는 인삼에 초점을 맞추어 다시 「향약단방치

험」과 『광제비급』이 가지고 있는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 『광제비급』의 「향약단방치험」에 대한 연구를 통하

여 구급약으로서의 향약과 그 중에서도 인삼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를 통해 

「향약단방치험」과 관련하여 『광제비급』의 의의에 대하여

도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었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廣濟秘笈』, 『東醫寶鑑』, 『鄕藥集成方』, 『本草綱

目』, 『醫學入門』,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

覽』, 『輿地圖書』, 『林園十六志』, 『救急方』, 『諺解救

急方』등의 문헌을 조사 연구하였다.

2. 방법

고전문헌 연구를 통하여 향약과 인삼에 대한 자료를 조사

하고 시대별 또는 지역별로 그 내용을 고찰하였다. 일부 문헌

의 원문은 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 고전 종합 DB,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의 데이

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하였다.

결 과

1. 『광제비급』의 편제

『광제비급』편제를 표로 나타내었다(Table 1).

Table 1. Organization of 『Kwangjebikeup』

Classification List

Vol.1
Jejung(諸中), Jegwol(諸厥), Ojeol(五絶), Chilgyu(七竅), 
Obal(五發), Ongjeo(癰疽), Jesang(諸傷), Inhu(咽喉)

Vol.2 Japbyeong(雜病)

Vol.3
Buinmun(婦人門), Ingbujapbyeong(孕婦雜病), 
Sanhujebyeong(産後諸病), Buinjapbyeong(婦人雜病), 
Soamun(小兒門), Dujin(痘疹), Banjin(斑疹)

Vol.4
Single-medicine prescription treatment of domestic 
herbs(鄕藥單方治驗)

2. 역대의서의 약명 표기와 목차의 향약명 비교

Table 2-1은 『鄕藥集成方』 「鄕藥本草」(1433년, 세종
15)과 『東醫寶鑑』 「湯液篇」(1610년, 광해2)10), 『광제비

급』「향약단방치험」(1790년, 정조14)의 향약 기재를 비교

한 것이다. 약명은 『광제비급』 「향약단방치험」의 순서로 

나열하였다. 수록되지 않은 약물은 ‘-’로 표시하였고, 

『향약집성방』 「향약본초」와 『동의보감』 「탕액편」에

는 나오지 않고 처방편에 기재된 약물은 [ ]로 표기하였다. 

Table 2-2는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 「탕액편」, 

『광제비급』의 향약명을 비교한 것이다. 광제비급의 경우 목

차와 향약단방치험 본문에서의 향약명 표기가 상이하여 별도

로 표기하였다. 본문 내에 기록된 향약명은 [ ]로, 본문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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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medicine

Hyangyakjipseongbang』 
「Hyangyakboncho」

『Donguibogam』 
「Tangekpyen」 

List of『Kwangjebikeup』 Note

Insam(人蔘) Insam·Sam(인삼·삼) Sim(심) Insam(인삼)[-]

Danggwi(當歸)

Seungumchoppuri·Sueng
gumchoppuri·Singamcha

eppuri
(승엄초뿌리·승검초뿌리·

신감채뿌리)

Sungumcho
(숭엄초불휘)

Suengamcho
(승암초[승암초])

Hwangbaek
(黃栢)

Hwangbyeoknamu·Hwan
gkyeongpinamu kkeopjil

(황벽나무·황경피나무 껍질)

Hwangbyeoknamogeopjil
(황벽나모겁질)

Hwangkyeonggeopuel
(황경거플[황경거플])

Daedu(大豆) Nalkong(날콩) Huinkong(흰콩)
*Gulgeunkong
(굴근콩[굴근콩])

* ‘suppose 
it's black 

soybeans(疑是
黑大豆)’ in 

text

Sodu(小豆) Beulgeunpat(븕은팟) Beulgeunpat(블근)
Bulgeunjanpat

(불근
[불근])

Machihyeon
(馬齒莧)

Guembireum
(金非廩, 쇠비름)

Soebireum(쇠비름)
Soebideum[Syobideum]

(쇠비듬[쇼비듬])

Hyangbuja
(香附子)

Sachoppuri·Hyangbuja
(사초뿌리·향부자)

Hyangbuja(향부)
Sachoppri

(사초[-])

Daehwang
(大黃)

Janggunpul(장군풀) Jyanggunpl(쟝군플)
Janggunpl[Jyanggunpl]

(장군플[쟝군플])

Sagwa(絲瓜) - Suseoe(수세외)
Suseoe[Syuseoe]
(수세외[슈쉐외])

Donggwa(冬瓜) Dongwa(동와) Donghwa(동화)
Dongwa[Donghwa]

(동와[동화])

Wiryeongseon
(葳靈仙)

Bulwinamul·Sulwinamul
·Chameuari·Wiryeongs

unippuri
(불위나물술위나물·참으아

리풀·위령선이뿌리)

Sulwinamulbulhui
(술위믈불휘)

Eoaripeul[Eoalibuli]
(어아리플[어알이불])

Indong(忍冬)

GeumunhwachoIndongne
ongkulGeeusarinungkul

(금은화초 
인동넝쿨·게으사리넝쿨)

Gyeoasarineochul
(겨사리너출)

Gyeousari[Gyeousaripl]
(겨우사리[겨우사리플])

Seokchangpo
(石菖蒲)

Seokchangppuri
(석창뿌리)

Syeokchayangpo
(셕챵포)

Dolbatenanchangpo[Dolba
chuinanchangpo]

(돌밧난창포[돌밧취난창표])

Pohwang(蒲黃)
Budlkkotsolgaru
(蒲□花上黃粉, 
부들꽃솔가루)

Budlgotgaru
(부들)

Budljonguigot
(부들종의곳[-])

Bupyeong(浮萍)
Gaegoribap·Meoguribap(

개고리밥·머구리밥)
Meoguribap
(머구밥)

Mosuinanbupyeong
(모난부평[모난부평])

Moseosi(牡鼠屎) *- **-
Sujuiddong[Sujyuiddong]

(수쥐[수])

*entry of 
Sutjwigogi(숫쥐

고기),
**entry of 

Sujwigogi(수쥐
고기)

Dugu(頭垢)
Meoriddae·Bideum

(머리때·비듬)
Meoriyeddae(머리예)

Saramuimeoritddae
(사의머릿[사의머릿])

Insi(人屎)
Saramuimareunddong

(사람의마른똥)
Saramuimareunddong

(사의른)
Saramuiddong

(사의[사의])

Innyo(人尿) Ojum(오줌) Ojom(오좀)
Snaiojam[Saramuiojam]
(스나의오[사의오])

Sikyeom(食鹽) Sogeum(소금) Sogom(소곰)
Meokneunsogom

(먹소곰[먹소곰])

Hyangyu(香油)
Huinchamkkaegireum·C

hamgireum
(흰참깨기름·참기름)

Huinchamkkaegireum
(흰기름)

Chamgireum
(기름[참기름])

Saenggang
(生薑)

Ssaeng(쌩) Saenggang(강) Saenggang(강[-])

Chongbaek
(葱白)

- Pahuinmit(파흰믿)
Patburihuingeot
(팟불의것[-])

Daesan(大蒜) Manul(마눌) Manal(마)
Kkeunmaneul
(큰만을[큰만늘])

『Hyangyakjipseongbang』
「Hyangyakboncho」 

(1433, Sejong 15)

『Donguibogam』 
「Tangekpyen」 (1610, 

Gwanghae 2)

『Kwangjebikeup』 
「Single-medicine 

prescription treatment 
of domestic herbs」 
(1790, Jeongjo 14) 

Note

1 Insam(人蔘) Insam(人蔘) Insam(人蔘)

2 Danggwi(當歸) Danggwi(當歸) Danggwi(當歸)

3
Byeokmok(蘗木)

(Hwangbaek 黃柏)
Hwangbyeok (黃蘗) Hwangbaek(黃栢)

4
Saengdaedu (生大豆)

(Saengtae 生太)
Daedu(大豆) Daedu(大豆)

5 Jeoksodu(赤小豆) Jeoksodu(赤小豆) Sodu(小豆)

6 Machihyeon(馬齒莧) Machihyeon(馬齒莧) Machihyeon(馬齒莧)

7
Sachogeun(莎草根)
(Hyangbuja(香附子)

Sachogeun(莎草根) Hyangbuja(香附子)

8 Daehwang(大黃) Daehwang(大黃) Daehwang(大黃)

9 - Sagwa(絲瓜) Sagwa(絲瓜)

10 Baekdongpi(白冬瓜)
Baekdongpi

(白冬瓜)
Donggwa(冬瓜)

11 Wiryeongseon(葳靈仙) Wiryeongseon(葳靈仙) Wiryeongseon(葳靈仙)

12 Indong(忍冬) Indong(忍冬) Indong(忍冬)

13 Changpo(菖蒲) Changpo(菖蒲) Seokchangpo(石菖蒲)

14 Pohwang(蒲黃) Pohwang(蒲黃) Pohwang(蒲黃)

15 Supyeong(水萍) Supyeong(浮萍) Bupyeong(浮萍)

16 *
**Moseobun(牡鼠糞),

[Moseosi 牡鼠屎]
Moseosi(牡鼠屎)

*Si(屎) is in the 
Moseoyuk(牡鼠肉) 

entry.
**Moseosi is in 
Po(包) category.

17 Dugu(頭垢) Dugu(頭垢) Dugu(頭垢)

18 Insi(人屎) Insi(人屎) Insi(人屎)

19 Innik(人溺) Innyo(人尿) Innyo(人尿)

20 Sikyeom(食鹽) Sikyeom(食鹽) Sikyeom(食鹽)

21 Baekmayu(白麻油) *[Hyangyu 香油] (Hyangyu 香油)
*It is in the 
prescription.

22 Saenggang(生薑) Saenggang(生薑) Saenggang(生薑)

23 *Chongbaek(葱白) Chongbaek(葱白) Chongbaek(葱白)
*It is mentioned 

in Chongsil(葱實) .

24 Ho(葫)(San 蒜) Daesan(大蒜) Daesa(大蒜)

25 Gosam(苦蔘) Gosam(苦蔘) Gosam(苦蔘)

26

*[Baekchosanggo
(百草霜膏), 

aekchosangsan
(百草霜散)]

Baekchosang(百草霜) Baekchosang(百草霜)
*Those are in the 

prescription.

27 Aeyeop(艾葉) Aeyeop(艾葉) Ae(艾)

28
Aksil(惡實)

(Goueogsil苦牛蒡實)
Aksil(惡實) Seojeomja(鼠粘子)

29
Siyisil(葈耳實)

(Changija蒼茸子)
Changyi(葈耳) Changyi(蒼茸)

30 Pimaja(麻子) Bimaja(萆麻子) Pimaja(麻子)

31 Baekban(白礬) *Banseok(礬石) Baekban(白礬)
*It is in the 
prescription.

32 Gaso(假蘇) Hyeonggae(荊芥) Hyeonggae(荊芥)

33 Sasangja(蛇床子) Sasangja(蛇床子) Sasangja(蛇床子)

34 So(蘇)(Jaso紫蘇) *Jaso(紫蘇) Jasoyeop(紫蘇葉)
*It is in the 
prescription.

35 Hanghaekin(杏核仁) Hanghaekin(杏核仁) Hangyin(杏仁)

36 Dohaekin(桃核仁) Dohaekin(桃核仁) Doyin(桃仁)

37 Jeonghwasu(井華水) Jeonghwasu(井華水) Jeonghwasu(井華水)

38 Yeoltang(熱湯) Yeoltang(熱湯) Baekbitang(百沸湯)

39
Juhwaseogonghwangto(

鑄鏵鉏孔黃土)
Yeohwangto(好黃土) Hwangto(黃土)

40 * Guinsi(蚯蚓屎) Jiryongsi(地龍屎)

* Si, Bun(屎, 糞) 
are in the 

Baekgyeongguin(白
頸蚯蚓) entry.

41 Bokryonggan(伏龍肝) Bokryonggan(伏龍肝) Bokryonggan(伏龍肝)

42 - *Seokyuhwang(石硫黃) Yuhwang(硫黃)
*It is in the 
prescription.

43 *[Maja(麻子)] Maja(麻子) Maja(麻子)

* It is in the 
Jepumyakseokpojeb
eopdo(諸品藥石炮製

法度) of 
introduction.

44 Nanbal(亂髮) Nanbal(亂髮) Nanbal(亂髮)

45 *[Jukryeok(竹瀝)] Jukryeok(竹瀝) Jukryeok(竹瀝)
*Ryeok(瀝) is in 
the Jukyeop(竹葉) 

entry.

46 Jeonjungra(田中螺) Jeonra(田螺) Jeonra(田螺)

47 Yangsangjin(樑上塵) Yangsangjin(梁上塵) Yangsangjin(樑上塵)

48 Johyeop(皂莢) *Jogakja(皂角子) Jogak(皂角)

*Johyeop, 
Johyeopja(皂莢, 
皂莢子) are also 

recorded.

49 Gu(韭) Guchae(韭菜) Guchae(韭菜)

50 Baekji(白芷) Baekji(白芷) Baekji(白芷) 

향약명 기재되지 않은 것은 [-]로 표시하였다.

Table 2-1. Comparing of medicine's writing in a line of medicine book

Table 2-2. Comparing of Hyang-yak-myeong in 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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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ology Content Literature

1454
(Danjong 2)

ginseng(人蔘) Ansikhyang(安息香) Sahyang(麝香) 
Gunggung(芎窮) Danggwi(當歸) Hyeonhosaek(玄胡索) 
Cheonma(天麻) Jeonho(前胡) Baekbuja(白附子) 
Yongdam(龍膽)

『Geography Monograph of King 
Sejong』 Pyeongando(平安道) / 
Anjumok(安州牧) / 
Seongcheondohobu(成川都護府) 
[medicine] 

Gosam(苦蔘)

Panma·Doduknomimong
chi·Douknomijipangwi·

Baemijeongja
(板麻·도둑놈의몽치·도욱

놈의집팽이·뱀의정자)

Sseunneosambulhui
(너삼불휘)

Sseunneungamppeuli[Sseu
nneongam]

(쓴능암[넝암])

Baechosang
(百草霜)

Sotmiteanjingumyeong
(鼎今臺英, 솟밑의 안진 

검영)

Oranbuekeuguiyetgeomda
eyeong

(오란브억어귀옛검영)

Sotmithaeanjeungeomdai
(솟밋안즌검다이

[안즌검다이])

Ae(艾)
Chamssuk·Sajaebatssuk

(참쑥·사재발쑥)
Sajaebatssuk(발) Chamssuk(쑥[-])

Seojeomja
(鼠粘子)

Wuwongssi(우윙씨) Wuwongssi(우웡) Wongssi(웡씨[웡씨])

Changi(蒼茸) Dokgomari(독고마리) Dodgomari(돋고마리)
Doekgori[Doekgomui]

(됙고리[됫고므이])

Pimaja(麻子)
Pimaja·Ajukkarissi
(피마자·아주가리씨)

Ajatgari(아가리)
Ajeukkarissi[Samssi]
(아즉리씨[*삼시])

*The name is 
recorded 

differently in 
index and text 

Baekban(白礬) Ryusanbanto(硫酸礬土) Baekbeon(번) Baekbeon(번[-])

Hyeonggae
(荊芥)

Jeongga(鄭芥, 정가) Dyeongga(뎡가) Jyeonggae(졍개[졍])

Sasangja
(蛇床子)

Baeamdoratssi
(蛇都羅叱, 배암도랏씨)

Baeyamdoratssi
(얌도랏)

Jwisonpl(쥐손플[쥐손플])

Jasoyeop
(紫蘇葉)

Chagogi(차조기) Chagogi(초기) Chosyeokiip(초셕이입[-])

Haengin(杏仁) Sangussi(살구씨) Sangossi(고) Sangwissi(귀씨[-])

Doin(桃仁) Boksongassi(복송아씨) Boksyonghwassi(복숑화) Boksyuwassi(복슈와씨[-])

Jeonghwasu
(井華水)

Saebyeokecheoumgireunw
umulmul

(새벽에 처음 기른 우물물)

Saebaecheoumgireunwum
ulmul

(새배처엄기른우믈믈)
wummuliml(움물의믈[-])

Baekbitang
(百沸湯)

Deowupgekkrinmul
(더웁게 끄린물)

Deopgekklhinmul
(덥게힌믈)

Yeoreobeonkkrinmul
(여러번린믈[-])

Hwangto(黃土)
Boseupbulddaegaedaegeso

kihwangto(보습부을 때 
개댕이 속의 황토)

Jyohannureundilheuk
(죠누른딜)

Nuleunheuk(눌은흙[-])

Jiryongsi
(地龍屎)

*- **-
Jiryongwiddong
(지룡의[-])

*entry of 
Huinddijireongi
**Guin(蚼蚓) : 

Diryongi

Bokryonggan
(伏龍肝)

Sotgeonagungjibadakhang
to·Gubyeokto

(釜底下土, 솟건 아궁지 
바닥 항토·구벽토)

Oransotmitenureunheuk
(오란솓미누른)

Gamamitbarogipipagobulg
eunheuk[Oranjipgamamit
baluhanjaulpamyeonbulgu

enheukdeongi]
(가마밋바로깁피고불근흘[

오란집감밋발우 
자을파면불근흘덩이])

Uhwang(硫黃) - Syeokryuhwang(셕류황)
Syeoknyuhwang

(셕뉴황[-])

Maja(麻子) - Samssi(삼) Samssi(삼씨[-])

Nanbal(亂髮)
Jeolobbajinmeoriteol

(절로빠진머리털)
Jeoloddeoreodinmeoriteol

(절로러딘머리털)

Meorikklssalongeot
(머리온 것[머리온 

것])

Jukryeok(竹瀝) - -
Chamdaegireum

(참대기름[-])

Jeonra(田螺)
Wuonongigoeulbang

(牛吾濃伊·古乙方)
Wurongi(우롱이) Wurongi(우롱이[-])

Yangsangjin
(樑上塵)

Dlbbowiimonji
(들뽀 위의 몬지)

Dlkbowuhuideutgeul
(듥보우희듣글)

Botjangwuimonju
(봇쟝우의몬주[-])

Jogak(皂角)
Juyeomnamu·Ajebegwajil

namu
(주염나무·아제베과질나무)

*-
Dangjwiyeomyeoreum

(당쥐염여름[-])

*Johyeop(皂莢) 
: 

Juyeopnamoye
oreum(주엽나모

여름)

Guchae(韭菜)
Yeomji·Jol·Jeongguji

(염지·졸·정구지)
Buchae(부) Buchae(부[-])

Baekji(白芷) Gurigukgeun(仇里竹根)
Guritdaetbulhui

(구릿댓불휘)
Guridaebburi

(구리리[-])

3. 인삼 생산지로 기록된 함경도의 군현

함경도 지역의 인삼 생산지를 『세종실록지리지』,『신증

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임원십육지』의 문헌을 통해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문헌에 인삼 생산지로 기록

되어 있는 군현은 ‘○’로, 인삼이 기재되지 않은 군현은 

‘-’로 표기하였다(Table 3).

Table 3. Recorded ginseng-producing counties and prefectures in 
Hamkyengdo

Counties and 
prefectures

Geography 
Monograph of 
King Sejong

Sinjuengdongguk
yeojisuengram

Yeojidoseo Imwonsipyukji Note

Hamheung(咸興) - ○ ○ ○

Yeongheung(永興) ○ ○ - ○

Kyeongseong(鏡城) ○ ○ ○ ○

Gilju(吉州) ○ ○ ○ ○

It was demoted to 
Gilseonghyeon(吉成縣
) as Leesiae(李施愛)'s 
treason, and raised 

to Gilju 
again('Gilseong' in 
Sinjeungdongguk
yeojisuengram)

Myeongju(明川) non-description ○ ○ ○
It was originally 
belong to Gilju

Hoeryeong(會寧) - ○ - ○

Jeongpyeong(定平) - ○ ○ ○

Gowon(高原) ○ ○ ○ ○

Anbyeon(安邊) ○ ○ ○ ○

Deokwon(德源) non-description ○ - ○

Yuicheon(宜川) was 
renamed  Deokwon 

in Sejong 
19th('Yuicheon' in 

Geography 
Monograph of King 

Sejong)

Muncheon(文川) ○ ○ - ○

Bukcheong(北靑) ○ ○ ○ ○

Yiseong(利城) ○ - ○
Installation in 
Sejong 18th

Dancheon(端川) ○ ○ ○ ○

Hongwon(洪原) ○ - ○
Separated from 

Hamheung in Sejong 
15th

Gapsan(甲山) ○ - - ○

Samsu(三水) ○ ○ - ○

Jongseong(鍾城) ○ ○ - ○

Onseong(穩城) - ○ - ○

Kyeongwon(慶源) ○ ○ - ○

Kyeongheung(慶興) - ○ ○ ○

Buryeong(富寧) - ○ ○ ○

Musan(茂山) non-description non-description - -
Expanded territory 

in Sejong 19th

Yewon(預原) ○ non-description non-description non-description
It was originally 

belong to 
Yeonghueng

Yongjin(龍津) - non-description non-description non-description
It was originally 

belong to Anbyeon

4. 평안도 성천 지역의 산출 약재

『世宗實錄地理志』,『新增東國輿地勝覽』, 『林園十六志』의 

3가지 문헌을 통해 평안도 성천 지역의 인삼에 대한 기록을 

조사하였다. 연대, 내용, 수록문헌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Table 4).

Table 4. Production of medicine in Seong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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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絲) Ma(麻) Baekok(白玉出白嶺山石窟) Bongmil(蜂蜜) 
ginseng(人蔘) Songsim(松蕈) Sahyang(麝香) 
Haesongja(海松子) Chil(漆) Omija(五味子) Jacho(紫草) 
Jeo(楮) Bokryeong(茯苓)

『Sinjeungdonggukyeojisuengram』
Pyeongando(平安道) / 
Seongcheondohobu(成川都護府) 
[local product]

1770~1795
(Jeongjo)

Eun(銀) Gum(金) Baekyok(白玉) Hwangyok(黃玉) Sa(絲) 
Ma(麻) Jeo(楮) Chil(漆) Haesongja(海松子) Omija(五味子) 
Homa(胡麻) Yincho(烟草) ginseng(人蔘) Bokyeong(茯笭) 
Chul(朮) Hwanggi(黃芪) Wonji(遠志) Hasuo(何首烏) 
Jakyak(芍藥) Banha(半夏) Gobon(藁本) 
Ansikhyang(安息香) Jacho(紫草) Songsim(松蕈) 
Hwangyangmok(黃楊木) Nuleo(訥魚) Yeohangeo(餘項魚) 
Sanhyang(麝香) Mil(蜜) Eueng(鷹) Myeongju(明紬)

『Imwonsipyukji』Yegyuji(倪圭志) / 
hwasik(貨殖) / 
Palseongmulsan(八城物産) 
[The Gwanseo district]
Seongcheon(成川)

『Kwangjebikeup』「Single-medicine 
prescription treatment of domestic herbs」

Original text of『Bonchogangmok』

Because the elderly are weak, when 
diarrhea doesn't stop and food cannot be 
eaten, ground ginseng and deer horn mixed 
with rice water should be taken three times 
a day.

(老人虛痢不止,不能飮食,人蔘一兩,鹿角去皮,炒硏
五錢,爲末,每服方寸匙,米湯調下,日三服[綱目])

Because the elderly are weak, when 
diarrhea doesn't stop and food cannot be 
eaten, ground 1)ginseng of Sangdang region 
and deer horn mixed with rice water should 
be taken three times a day.

(老人虚痢. 不止. 不能飲食. 1)上黨人參一兩. 
鹿角去皮炒研五錢. 為末. 毎服方寸匕. 米湯調下. 
日三服)

When had a consumptive disease and 
fever, take a decoction of ginseng, siho, 
daejo, saenggang.

(虛勞發熱,愚魯湯,用人蔘,柴胡,各三錢,大棗一枚,
生薑三片,水一鍾半,煎七分,食遠溫服,日再,以愈爲度[
竒效])

When had a consumptive disease and 
fever, take a decoction of 2)ginseng of 
Sangdang region, siho of Eunju region, 
daejo, saenggang.

(虚勞發熱. 愚魯湯. 
2)用上黨人參銀州柴胡各三錢. 大棗一枚. 生薑三片. 
水一鍾半. 煎七分. 食遠温服. 日再服. 以愈為度. 
[奇效良方])

When coughing and throwing up blood, 
grind ginseng, hwanggi, biramyeon, 
baekhap and make pills and take 50 pills at 
a time before meals.

(咳嗽吐血,人蔘,黃耆,飛羅麵,各一兩,百合五錢,爲
末水丸,梧子大,每服五十丸,食前,茅根湯下[綱目])

When coughing and throwing up blood, 
grind ginseng, hwanggi, biramyeon, 
baekhap and make pills and take 50 pills at 
a time before meals. 3)In Jussijiphumbang, 
Ginseng, frankincense and cinnabar are 
mixed in equal amounts and ground into 
powder. This is mixed with Omaeyuk and 
made into a large pill taken with boiling 
water once a day.

(欬嗽吐血. 人參黄耆飛羅麪各一兩. 百合五錢. 

Volume Disease indication

Vol.1

All stroke wind stroke, analogous with stroke, sex after drunk

All syncope 
crapulent syncope, overexertion syncope, qi counterflow 
syndrome, heat syncope, cholera

Seven rifices 
disease

exophthalmos, aphtha

effusion carbunculosis in around eyebrow

Carbunculosis
abscess, introduction, carbunculosis by drinking, pemphigus, 
ulcerating sore, sore and ulcer

Fauces sore of fauces

Vol.2
Miscellaneous 

disease

tonifying and replenishing, stomach reflux, diabetes, 
aggregationaccumulation, edema, distention and fullness, 
pestilence, arthralgia, hematemesis, bleeding(dizziness, bloody 
excrement, tonify blood), qi depression syndrome(syndrome
of depressed qi transforming into fire, produced disease by qi, 
tonify qi), white ooze, expel worms, white vaginal discharge, 
depressive psychosis, infantile convulsion, forgetfulness,  phlegm 
syndrome, strangury disease, pain of phallus, white turbidity, 
dysentery(excrement with bloody pus, intermittent dysentery, 
wilting disease), cough, lung atrophy,  vomiting, fox-creeper 
disease, dizziness, dizziness by dampness, Ophthalmology(dim 
vision), cold damage, bone-steaming fever, vexation of deficiency 
type, syndrome of summerheat damaging fluid and qi, 
dampness-heat, dryness syndrome, food accumulation syndrome, 
taking care of the aged, consumptive disease, 
Sipyaksinseo(十藥新書), loss of voice, insomnia, pontaneous 
perspiration

Vol.3

Gynecology
regulate menstruation, menstrual irregularities, having a 
concubine, prevent abortion, morning sickness, dystocia, breech 
birth, safe delivery, retention of placenta

maternity disease smallpox·macula, strangury of pregnancy, pregnancy suspension

Miscellaneous 
disease of 
Gynecology

fever after childbirth, heat entering the blood chamber, thirs by 
heat, panting, prolapse of the uterus, flooding and spotting, 
obfuscation, blood stasis, blood collapse, galactorrhea, vaginal 
discharge, diarrhea, enuresis,  strangury disease, puerperium

post-natal 
disease

flooding, rupture of nipple

Pediatrics
vomiting and diarrhea, aversion to wind, common cold, five 
limpnesses, muteness, (infantile) malnutrition, fetal toxin, 
smallpox

Eruption

Seungmagalgeuntanggagamron(升麻葛根湯加減論), 
Bowontanggagamron(保元湯加減論), 
Saseonghoicheontangron(四聖回天湯論), Yigongsanron(異攻散論), 
Yongwolgyeongbyeon(用月經辨)

Vol.4

Treatment of 
ginseng

[* accmpanying sheet]

Treatment of 
Perilla frutescens

cough with dyspnea, shortness of breath

5. 인삼의 효능과 주치, 임상응용

Table 5-1는 인삼의 효능과 그에 따른 임상응용을 나타낸 

것이다11). Table 5-2는『광제비급』 4권 「향약단방치험」

의 50종 향약 중 맨 첫 번째에 기재되어 있는 인삼의 몇 가

지 치험례이다.

Table 5-1. Efficacy of ginseng

Chief 
virtue of 
ginseng 

1. Invigoration : shallow and rapid respiration, reversal 
cold of the extremities, fanit pulse, heaviness, 
dizziness, headache, pollakisuria

2. Tonify the spleen and lung : spleen qi deficiency 
syndrome(lack of strength, loss of appetite, abdominal 
fullness, diarrhea etc.), lung qi deficiency 
syndrome(panting, faint low voice, vacuous pulse, 
spontaneous perspiration), blood deficiency(sallow 
complexion,  pallidness etc.)

3. Engender fluid and quenching thirst : diabetes, haet 
syndrome and depletion of body fluid, thirst

4. Tranquilization : anxiety, palpitations, insomnolence

Table 5-2. Ginseng as a first-aid medicine

"In case of chronic vomiting, diarrhea and palpitations from cholera, boil two 
nyang of ginseng, three nyang of tangerine peels and one nyang of ginger in 6doe of 
water until only 3doe remain. Take one doe at a time.『Seongje』"

(霍亂吐瀉,煩燥不止,人蔘二兩,橘皮三兩,生薑一兩,水六升,煮三升,分三服『聖濟』)

"Chronically being out of breath after childbirth can be a symptom of blood in 
the lungs. To treat this, boil one nyang of powdered ginseng and two nyang of 
Somok in two bowls of water until one bowl of liquid is left. Mix in some powdered 
ginseng and drink.『Seonhye』"

(産後發喘,乃血入肺竅,危症也,人蔘末一兩, 蘇木二兩,水二盌,煮汁一盌,調蔘末服,神效『聖惠』) 

“When bitten by a centipede, apply chewed ginseng on the bite.『Jipseong』”
(蜈蚣咬傷,嚼人蔘塗之『集成』)

6. 『광제비급』 본문 중 인삼이 들어간 처방 

수록 병증 

『광제비급』의 본문에서 인삼이 쓰이고 있는 병증목과 그 

주치의 내용을 해당 권에 따라 표로 정리하였다(Table 6).

Table 6. Prescription and disease containing ginseng in the body 
of 『Kwangjebikeup』

7. 『광제비급』「향약단방치험」 인삼치험례와 

『본초강목』 원문 비교 

『광제비급』 「향약단방치험」에 나오는 인삼의 치험례와 

『본초강목』 원문의 인삼을 비교하였다12)(Table 7).

Table 7. Comparison of original text about treatment case of 
ginseng『Kwangjebikeup』「Single-medicine prescription treatment 
of domestic herbs」and 『Bonchogang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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為末. 水丸梧子大. 毎服五十丸. 食前茅根湯下. 
3)朱氏集驗方. 用人參乳香辰砂等分. 為末. 
烏梅肉和丸彈子大. 毎白湯化下一丸. 日一服)

Bowontang is good for the smallpox and 
the measles. 4)Ginseng become sovereign 
medicinal.

(痘疹險證,保元湯, 4)以人蔘爲君[綱目])

Bowontang is good for the smallpox and 
the measles. Refer to page of Hwanggi.

(痘疹險證. 保元湯, 見黃耆發明下)

8. 『광제비급』 「향약단방치험」의 百沸湯과 

『본초강목』의 熱湯 비교 

『광제비급』 「향약단방치험」의 百沸湯과 『본초강목』

의 熱湯을 비교하였다(Table 8).

Table 8. Comparison of ‘Bekbultang’ in ginseng『Kwangjebikeup』
「Single-medicine prescription treatment of domestic herbs」and 'Yeoltang' 
in『Bonchogangmok』

The content of ‘Bekbultang’ in『Kwangjebikeup』is equal to 
'Yeoltang' in『Bonchogangmok』. But there is added one sentence in 
entry of ‘Bekbultang’. The content is as follows:

○ Bathing the eyes with boiled water, bloodshot eyes become recover 
and light up. (百沸湯,洗眼,和血明目) 

고 찰

18세기 후반에는 평안도와 함경도에 기근과 전염병이 유행

하였는데, 당시 함경도 관찰사로 있던 이병모는 濟世救民할 

목적으로 의서 편찬을 구상하여 주변에 명의를 수소문하던 중

에 尹圃巖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이경화를 알게 된다. 『광제

비급』은 총 4권으로 이경화가 이병모의 부탁을 받고 함경도 

관영에서 숙식을 해가며 3개월 만에 지은 의서이다13).

『광제비급』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내용

은 제1권에 「序文」, 「凡例」, 「目錄」, 「引據諸書」, 

「諸中」, 「諸厥」, 「五絶」, 「七竅」, 「五發」, 「癰

疽」, 「諸傷」, 「咽喉」에 300여 종의 병증, 제2권에 「雜

病」, 제3권에 「婦人門」에 일반병증과 孕婦雜病, 産後諸病, 

婦人雜病을, 「小兒門」에 일반병증과 痘疹, 班疹, 제4권에 

「鄕藥單方治驗」, 「跋文」으로 되어 「引據諸書」, 즉 인용

서목에는 『難經』 등 69종류를 들고 있는데, 이 중에는 

『동의보감』을 비롯한 8가지의 의서가 실려 있고 「향약단

방치험」에서는 50종의 약초이름을 우리말로 倂記하고 단방

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을 쓰고 있다14).

『광제비급』의 「향약단방치험」은 향약을 활용하는 방법

에 대하여 설명한다. ‘鄕藥’이란 각 시기에 따라 한 민족의 

국가 영토 안에서 생산되거나 재배가 가능한 약재이며 ‘鄕藥

醫學’은 향약을 중심으로 처방을 구성하여 치료하는 의학을 

말한다15). 4권의 편집취지는 범례에 나오는데 ‘『本草綱

目』과 『壽世保元』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 49종을 골

라 주치와 복용법 등을 자세히 적어 궁벽한 곳의 촌부라도 구

별하여 쓸 수 있게 하였다’고 하였다8,16).

『광제비급』 「향약단방치험」에 나오는 향약은 49종이라

고 했으나, 「향약단방치험」 본문에는 白芷의 치험례가 있어 

모두 50종 향약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0종의 향약

은 대부분 『향약집성방』에 수록되어 있고 『동의보감』 

「탕액편」에는 모두 기재되어 있다. 絲瓜와 硫黃은 『향약집

성방』에 나오지 않는데, 이 중 당시의 수입품이었던 유황은 

많은 양이 수입되어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것을 통해 『광제비급』 「향약단방치험」은 자국에서 생산

된 향약을 위주로 편찬되어 백성들이 값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수입약재가 아니라17) 주변에 있는 향약을 활용할 수 있게 하

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약명이 惡實에서 鼠粘子로 변화된 

것처럼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 「탕액편」에서 비슷

한 양상을 보이는데 『광제비급』에 와서는 달라진 것도 살

펴볼 수 있다.

오재근과 윤창열은 『광제비급』「향약단방치험」이 ‘조

선鄕藥論의 연장선상에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

다. 大豆를 『향약집성방』에서는 ‘날콩’이라고 하였는데 

『동의보감』 「탕액편」에서는 ‘흰콩’, 『광제비급』 

「향약단방치험」에서는 ‘굴근콩’으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굴근콩이라고 향약명을 기재한 다음에 ‘疑是黑大豆’라고 써 

놓아 ‘검정콩 중의 큰 것을 말하는 듯하다’는 저자의 의견

을 덧붙였다. 이것은 이경화의 의학경험이 들어있는 구절이라

고 볼 수 있다. 石菖蒲는 ‘석창뿌리’-‘셕창포’-‘돌밧

취난창표’로 변화되었고 浮萍은 ‘개고리밥머구리밥’-

‘머구리밥’-‘모난부평’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돌밧취난창표’, ‘모난부평’ 등으로 기재한 것으로 향

약 활용의 접근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5). 향약의 

이름을 좀 더 한글로 풀어놓은 것에서 보이듯이 이경화는 일

반 대중이 향약을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배려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광제비급』의 「향약단방치험」의 경우에는 목차에서의 

향약명이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거나  향약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보인다. 그 중에 麻子를 보면 목차에서는 ‘아즉
리씨’라고 한 것을 본문에서는 ‘삼시’라고 기재하여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향약집성방』에서 ‘아주가리씨피

마자’, 『동의보감』 「탕액편」에서 ‘아가리’라고 되

어 있는 것과 『광제비급』의 「향약단방치험」에 麻子를 

‘삼씨’라고 하여 별도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麻子를 

‘삼시’라고 한 것이 맞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앞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광제비급』의 「향약단방치

험」에 수록된 약재 50가지는 거의 모두가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에 등장하고 있다. 이로써 『광제비급』의 「향

약단방치험」은 唐藥이 아닌 토산품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향약단방치험」은 토산 약재 50종에 대한 향약경

험을 바탕으로 용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광제비급』의 「향약단방치험」에 나타난 50종의 향약에

는 生薑, 葱白, 大蒜, 艾 등 주변에 널려있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竹瀝과 같이 민간에서는 

만들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人蔘, 當歸, 黃柏 등 값이 비싼 

약재들도 있는데 이와 같은 약재들을 두메산골의 사람들이 쉽

게 구하여 쓸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약재들의 경

우에는 약재에 대한 쉬운 접근보다도 확실한 치료효과로서 사

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

다. 50종 향약에 대해 모두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첫 

번째로 수록된 인삼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인삼은 여러 역사서와 의서에 등장하듯이 우수한 효능으로 

처방에서 매우 중시되던 약재로 처방에서 그 수요는 계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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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삼국이 자리했던 한반도 및 만주 일대는 인삼의 자연 

생장에 가장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아주 먼 옛날부터 이 지역

에서는 인삼이 자생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자생 인삼을 언제

부터 식용이나 약용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는지는 밝혀지지 않

았으나 중국 문헌 기록에 입각하여 추론해 보면 늦어도 기원

전 1세기 이전부터 인삼을 활용했을 것으로 본다. 사료에 의

하면 삼국시대 인삼에 대한 최초의 기사는, 고구려와 백제는 

늦어도 6세기 전후, 신라는 그 보다 한 세기 정도 늦은 7세

기 초반에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고려시대 송나라 

사람 서긍이 지은 『高麗圖經』에는 고려의 토속을 소개하면

서 인삼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는 고려의 인삼 산지와 관련

하여 ‘在在有之’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것은 고려시대에 

한반도 곳곳에서 인삼이 산출되었다는 의미이다18).

『광제비급』의 序文16)에서 이병모는 “기유년에 내가 관

북 관찰사로 임명되었을 때 그 지방 동쪽은 바다이며 서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산과 바다의 좋지 못한 기후가 번갈아 침범

하여 민간에 병이 많았다”라고 하여 당시 상황을 밝혔고 

“이 책이 어찌 다만 관북 사람들만 건강 장수하게 할 것인

가”하고 의서 편찬 의도를 말하였다. 여기에서 ‘관북’지방

은 함경도 지역을 말하며, 이를 통해 『광제비급』은 일차적

으로 함경도 지역의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함경도 지역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평안도, 강원

도와 함께 인삼 생산지의 중요한 지역이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당시 인삼을 토공으로 바치던 군

현이 기록되어 있다.『세종실록지리지』는 1454년(단종 2)에 

완성된 『세종장헌대왕실록』의 제148권에서 제155권에 실려 

있는 전국 지리지이다. 조선초기의 지리서로서 사서의 부록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만들어졌고 국가통치를 위해 필요한 여러 

자료를 상세히 다루었다19). 함길도의 21개 군현 중 13개 지

역에서 인삼을 토공으로 바쳤던 기록을 확인하였다. 이 책에

는 土貢·藥材·土産 등으로 분류되어 기술되어 있는데, 각 

읍에서 작성하였으므로 당시 현실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전국에서 산출되는 토산품 및 약초들

의 분포실태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으며, 각 도읍으로부터 

중앙에 공납하는 토산물의 품목도 명백히 알 수 있다. 토산품 

목록에 올랐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로 그 품목이 그 지역에서 풍부하게 자라고, 그 약재들을 기

르기에 적절한 식생조건을 갖추었다는 의미가 된다20). 평안도 

안주목 성천도호부의 약재 항목에서도 인삼이 기재되어 있음

을 확인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각 고을마다 토산품으로 인삼이 

생산되는 곳을 표기하고 있다. 이 책은 盧思愼‚ 姜希孟‚ 梁誠

之 등이 왕명을 받아 1481년(성종 12)에 완성·편찬한 『東

國輿地勝覽』을 중종이 다시 李荇‚ 尹殷輔‚ 申公濟‚ 洪彦弼‚ 
李思鈞 등에게 명하여 중수사업을 벌이게 하여 1530년(중종 

25)에 완성한 우리나라의 지리서이다. 여기에서는 함경도 22

개 군현 중 21개 지역에서 인삼이 토산품으로 생산됨을 확인

하였다. 이 책에서는 분류 항목이 土産으로 단일 항목이 되었

는데21), 여기에서도 역시 평안도 성천도호부에서 인삼이 생산

됨을 표기하고 있다.

1757년(영조 33)∼1765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

아 成冊한 전국 읍지인 『輿地圖書』에서도 토산 목록에서 

함경도 23개 군현 중 11개 지역이 인삼생산지임을 확인하였

다. 이 책에서는 物産과 進貢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다. 여기

에는 ‘古今有無’를 명기하고 있어, 이를 통해 조선후기 물

산과 한약재의 분초 상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26). 그

러나 『여지도서』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의 토산 목

록에서 인삼만이 빠진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자생인삼

의 고갈과 인삼 재배의 시작으로 인해 인삼 산지의 변동이 있

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이경화의 출신지는 전해지지 않으나 金浦李氏의 세

거지가 평안도 성천(成川)으로 이경화의 묘도 成川郡 三德面 

大同里 平地山에 위치하여 있고, 영조 50년 甲午 式年試 生員

進士試 司馬榜目의 인적사항에 거주지를 성천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跋文에서 자신이 西土 출신임을 한탄하고 있고, 윤봉

조(尹鳳朝, 1680~1761)가 그를 위해 지었던 시 중에 ‘成都

의 隱者에게 병 치료를 맡겨보겠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

는 것으로 보아 출신지는 평안도 성천으로 추측된다5). 『광제

비급』은 함경도 관찰사 이병모가 이경화에게 救急之方을 의

뢰하여 편찬되었다. 따라서 함경도의 식생과 질병의 양상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경화가 성천 지역에만 거주

하며 의업을 행하여 왔는지, 관서지방과 관북지방을 두루 돌

아다녔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평안도 역시 인삼 생산의 

중요한 지역이었고, 「향약단방치험」의 첫 번째에 기록했을 

만큼 중요한 인삼을 자신의 출신지에서는 쓸 수 없었을 것이

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林園十六志』는 서유구(徐有榘, 1674-1845)가 정조 때

에 농촌생활을 하는 선비에게 필요한 지식‚ 기예‚ 취미 등을 

망라하여 찬집한 백과전서로‚ 113권 52책의 필사본이다. 우

리나라의 영농정책, 영농기술의 확립을 위하여 지은 농촌경제

정책 및 영농 백과전서적인 저술이라 할 수 있다. 八城物産에

서 관북지방의 23개 군현 중 22개 지역에서 인삼이 생산됨을 

확인 하였고 또한 관서지방인 성천에서 인삼이 생산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경화는 자신의 출신지인 평안도 지역

에서도 인삼을 사용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서유구의 저술보다 앞선 시기에 가삼 재배법을 체계화한 

저술이 보이는데, 李學逵(1770-1835)의 『蔘書』가 바로 그

것이다. 『삼서』는 이학규가 辛酉獄事로 유배되기 이전인 

1800년에 편찬한 것이다. 『삼서』에는 모두 12조목에 걸쳐 

가삼 재배법이 소개되어 있다. 가삼 재배법의 기원에 대해서

는 분명하지 않으나, 대략 18세기 초중반 이전에 개발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8세기 후반의 農書에 그 재배법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이르러 가삼 재배법이 널리 

보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삼 재배 실상과 가삼의 사

회적 요구 및 필요성이 농서에 반영된 것이다22). 이처럼 영조 

·정조 시기에 재배삼이 널리 성행하였는데, 『광제비급』이 

발간된 시기에 가삼이 충분히 생산되었기 때문에 민간인들도 

큰 어려움 없이 인삼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인삼은 두릅나무과 (Araliaceae)에 속한 다년생 본초인 인

삼 Panax ginseng C. A. Meyer의 뿌리를 건조한 것으로 

性味는 微溫, 甘微苦, 無毒하며 脾·肺·心에 歸經한다23). 여

러 역사서와 의서에서 그 비중을 확인할 수 있듯이 전통 한의

학에서 인삼은 처방에서 매우 중시되었으며, 그 뛰어난 약효 

때문에 민간과 왕실, 국내와 국외에 이르기까지 인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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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해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귀한 약재로 

손꼽힌다.

인삼은 대표적인 補氣藥으로, 일반적으로 인삼을 생각하면 

‘장수를 위한 보양약’으로서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광제비급』 4권 「향약단방치험」의 50종 향약 중 맨 첫 

번째에 기재되어 있는 인삼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보양약으로

써의 쓰임과는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인삼의 치험을 살

펴보면, 인삼은 反胃嘔吐, 癨亂, 어린이의 驚風, 吐血과 下血 

등 위중한 증후를 치료하는 구급약으로 쓰이고 있다. 

구급약으로서 인삼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救急’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자면, ‘救急’이란 일상적인 것이 아닌 ‘급한 

것을 구한다’는 뜻으로 ‘급한 것’이란 건강한 상태가 아

닌 병이나 상황을 의미한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병든 것

을 구한다’는 구급이라는 용어가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응급한 것을 구한다’는 뜻의 전문적인 뜻으로 변화하게 

된다. 구급상황은 잠깐 사이에 구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

이다. 이러한 구급상황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사람을 알아보지 못

하여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어떤 치료를 하면 깨어

나게 되는 경우로 中惡 등이 속한다. 둘째, 통증이 극심한 경

우로 中寒, 中惡, 霍亂吐瀉, 大小便不通 등이 속한 병증이 속

한다. 셋째,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장차 죽게 되는 경우로 中

惡, 卒心痛, 霍亂吐瀉, 尸厥 등이 속한다. 넷째, 갑자기 증상

이 발생하여 해당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이 남게 되는 경우로 

諸蟲入耳, 失欠脫頷 등이 속한다24).

인삼은 맛이 달고 약간 쓰며, 성질은 약간 따뜻하여, 元氣

를 補益하는 효능이 가장 큰 약으로서, 脾와 肺 2경에 들어가 

脾肺를 보하는 중요한 약이다. 脾는 生化의 근원이 되고 肺는 

一身의 氣를 주관하는데, 脾肺의 氣가 충족되면 元氣를 大補

하여 一身의 氣가 왕성하게 되며, 또한 陽生陰長하여 生津止

渴하게 된다. 또한 元氣가 충족되면 安神益智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元氣는 신장에 깃들어 있으면서 온몸의 元陽과 

元陰의 氣를 두루 순환하며 오장육부의 모든 조직기관의 기능

을 추동하고 기혈의 운행과 전신 영양의 동력이 된다. 따라

서, 인삼은 모든 오장 장기의 부족 예를 들면 心虛로 인한 心

悸不寐, 脾虛로 인한 泄瀉肢冷, 肺虛로 인한 氣喘息短, 肝虛

로 인한 驚悸不寧, 腎虛로 인한 骨弱痿軟 등의 증상 및 일체

의 쇠약 혹은 大吐瀉, 大出血 후의 원기가 허탈한 위급한 상

황에 사용하여 補虛救急의 중요한 약이 되며, 모든 氣虛證 특

히, 脾胃氣虛, 肺氣不足, 心氣虛로 인한 心身不安 등에 모두 

좋은 효능이 있다13). 인삼은 『구급방』에서 中寒, 中氣, 吐

血下血, 大小便不通의 위중한 증후에 쓰이고 있으며, 또 다른 

구급의서인 『언해구급방』에서 上氣, 疝痛, 吐血 등의 병증

에서도 우수한 구급약으로써의 쓰임을 볼 수 있다24,25).

『광제비급』의 편찬 의도는 구급질환에 응용하기 위한 것

이다. 따라서 책의 차례도 구급질환이 먼저 나오고 다음으로 

잡병, 부인, 소아의 내용이 실려 있다. 각 부분의 내용은 주

로 졸도, 중독, 급통 등 급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중심

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치법도 주로 단방이나 간단한 처치 중

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쉽게 응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보감』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

면서도 그 중 단방 처치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용하고 있

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15).

『광제비급』의 본문에서도 인삼은 전반적인 병증에서 두

루 쓰이고 있다. 『광제비급』 제 1권에서는 五絶과 諸傷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諸中, 諸厥, 七竅, 五發, 癰疽, 咽喉

에서 인삼이 들어간 처방이 나타난다. 그 예를 들어보면 諸厥

의 氣厥에서는 ‘몸이 차고 맥이 침하며 혹은 좋지 못한 기

운에 맞아 손발이 싸늘하며 얼굴이 검푸르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입을 악문다. (중략) 또 팔미순기산을 먹인다. 처방은 

백지, 오약, 청피, 진피, 인삼, 백복령, 백출, 감초를 각각 같

은 양으로 하여 생강, 대추를 넣고 달여 먹는다’라고 하였

다. 제 2권의 雜病의 대부분의 병증에서도 인삼이 들어간 처

방이 두루 나옴을 알 수 있다. 제 3권에서는 婦人門, 孕婦雜

病, 婦人雜病, 産後諸病, 小兒門, 痘疹에서 인삼이 들어간 처

방이 나온다. 婦人門의 胞衣不落에는 ‘태가 나오지 않는 것

에는 인삼을 진하게 달여 먹으면 신기하게 낫는다’라고 하였

으며, 痘疹에서는 保元湯가감론에 대하여 나오는데, ‘인삼은 

피를 든든하게 하며... 어찌 두진에 곤란한 것이 있을 것인

가’라고 말하고 있다. 제 4권「향약단방치험」에서는 인삼

에 대한 치험례가 나오며, 자소엽의 치험례에서도 인삼이 쓰

이고 있음14)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90년에 편찬된 『광제비급』은 조선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에서 간행된 임상의서이면서도 조선 의서로는 드물게 향

약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그 내용이 『본초

강목』의 조선 도래 이후의 성과를 담고 있어 『본초강목』

이 조선 본초학 발전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서도 연구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광제비급은 「引據諸書」에

서 총 71종(중국 의서 63, 조선의서 8종)의 의서를 인용하였

음을 밝히고 있다. 그 중 『본초강목』은 전권에 걸쳐 광범위

하게 인용되고 있으며 『동의보감』과 『수세보원』과 함께 

『광제비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의서로 꼽히고 있다. 

『본초강목』의 『광제비급』에 대한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

는 부분은 4권 「향약단방치험」이다.

『광제비급』「향약단방치험」에서는 대부분 『본초강목』

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지만 저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만 간략하게 추리거나, 해당 본초에 대한 자신의 정리하여 임

상활용에 적합하게 하고 있다. 『본초강목』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되 일부 문장을 생략하거나 다른 부분의 문장을 삽입시

키는 등 치험 내용을 변경하기도 했다5).

『광제비급』 「향약단방치험」과 『본초강목』은 같은 내

용을 다루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점을 보인다. (1)먼저 『본초

강목』에서는 ‘上黨人蔘’을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광제

비급』의 저자는 ‘上黨’을 생략하고 치험을 수록했다. 上黨

은 지금의 산서성 동남부 일대를 말하는데, 중국의 이름난 인

삼 산지이다. 중국의 여러 의약서에는 이곳에서 나는 인삼이 

가장 좋다고 하였다22). 『광제비급』에서 ‘上黨’을 생략한 

것은 중국의 인삼이 아닌 조선의 땅에서 나는 인삼을 사용했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銀州’는 지금

의 영하성 지역을 말하는데, 은주에서 나는 시호를 최상품으

로 쳤다. 『광제비급』의 저자는 銀州 역시 생략하고 치험을 

기록하였다. (3)『광제비급』에서는 咳嗽吐血 항목에서 『본

초강목』에 기재되어 있었던 ‘朱氏集驗方’의 내용을 삭제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辰砂와 같은 약물이 구하기 어려

운 비싼 약재였고, 구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제비급』의 저자가 삭제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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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4)痘疹險證의 항목에서 『본초강

목』에서는 保元湯을 설명하면서 ‘見黃耆發明下’라하여 황

기의 발명 편을 참조하라고 되어있으나 『광제비급』에서는 

‘見黃耆發明下’가 빠져있고 대신에 保元湯에 인삼을 군약으

로 하여 쓰라는 설명이 있다. 保元湯은 홍역과 천연두에 필수

적으로 쓰이는 처방으로, 황기 1.5돈, 인삼 1돈, 감초 5푼으

로 본래 황기가 군약이다26). 이는 저자의 경험이 들어간 부분

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광제비급』「향약단방치험」에서는 ‘歷驗’이라

고 하여 자신의 임상경험을 추가하고 있다. 『광제비급』「引

據諸書」 마지막 부분에서 이경화가 “역험이라는 것은 나의 

소견으로, 평소에 경험한 얕은 견해인데 각 부문의 마지막에 

썼으니 부족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와 같이 말한 부분을 볼 

수 있다. 百沸湯치험을 보면 뒷부분에 “뱀이 몸에 감겨서 풀

리지 않을 때는 끓인 물을 뿌리면 곧 풀린다. 『천금방』, 끓

인 물로 눈을 씻으면 핏발이 가라앉고 눈이 밝아진다.”라는 

치험례가 나온다18). 여기에서 ‘끓인 물로 눈을 씻으면 핏발이 

가라앉고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본초강목』에서는 존재

하지 않는 문장으로, 인용 문헌표기도 기록하지 않고 있음으로 

보아 이경화 자신의 임상경험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향약단방치험」은 『본초강목』을 대부분 인용하였는데, 

이것은 본초강목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기보다는 외래지식이 

흡수되고 정착되어 궁중에서부터 민간에까지 널리 쓰이게 되

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제비급에 

곳곳에 있는 역험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험을 통해 외

래지식이 정착되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저자의 경험지식을 덧

붙일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초강

목』 중에서도 조선의 현실에 맞는 약재와 적응범위47)에 대해

서 정리한 것으로서, 민간요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안상우는 『광제비급』의 필사본인 『廣濟華訣』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 이는 향약경험이 민간에 끼친 영향을 드러내는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광제화결』은 작성자나 작성시기

가 명확하지 않은 필사본으로 조선말기 1864년경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용적 목적의 민간 상용처방집이다. 수록된 

처방들을 보면 약력이 완만한 가감응용 처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사대부 집안에서 쓰던 처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민중들이 많이 사용했던 처방들을 볼 수 있으며 당시의 

의학 경향과 당시 사람들의 체질적 특징을 연구하는 데에 참

고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분석하였다28). 이것을 통해 『광제

비급』이 당시 향약의 활용이 널리 민간에까지 확대되는 것에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 론

『광제비급』의 「향약단방치험」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광제비급』 4권 「향약단방치험」에 수록된 약재 50

가지는 거의 모두가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에 

등장하고 있으며, 향약의 이름을 좀 더 한글로 풀어놓

았다. 토산 약재 50종에 대한 향약경험을 바탕으로 주

치와 용법을 제시하여 민간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2. 함경도의 대부분 지역과 이경화의 출신지로 추측되는 

평안도 성천지역에서는 인삼이 생산되고 있었으며, 

『광제비급』이 발간된 시기에 가삼 역시 충분히 생산

되었기 때문에 민간인들도 큰 어려움 없이 인삼을 이용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향약단방치험」의 인삼은 

구급질환에 응용하고자했던 『광제비급』의 편찬의도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3. 『광제비급』은 『본초강목』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수

용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조선의 현실에 맞는 약재와 

적응범위를 고려하였으며 외래지식이 흡수되고 정착되

어 민간에까지 널리 확대되는 데에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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